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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철 공자위원장, 대생 매각 계약 취소가능성 언급

대생, 한화그룹 자금지원 – 대생 지분 환수요건 해당
 정부가 처음으로 한화에 대한 대한생명 지분 매각이 취소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철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화의 입찰방해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판결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 중재를 거쳐야 하며 판결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한화와 맥쿼리간 이면계약 사실이 확인된 만큼 대생 지분 환수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동안 한화에 대한 대생 지분 매각의 정당성을 주장해오던 정부가 계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한화가 정부를 기망해 대생 지분을 헐값에 인수한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만큼 정부는 헐값 매각한 지분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대생과 자회사인 신동아화재가 지난해 적자로 전환한 한화국토개발로부터 1백22억원 규모의 콘도 및 골프 회원권을 매입, 신규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히며 “이는 매각계약 이행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지분 환수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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